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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뉴시스

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9일째 접어든 
17일 노사가 여전히 임금 인상폭을 두고 
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이날 광주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
는 사측에 줄곧 임금 8.2%인상을 요구하
고 있다.

노조는 광주 버스기사 임금이 7대 특·
광역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임금 상승
을 주장하고 있다. 재정 부담을 낮추는 버
스 요금도 타 지역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
있다.

운전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이 523만원
으로 가장 높고, 울산·서울 515만원, 부산 
499만원, 광주·대전 459만원, 대구 454만
원 순이다. 광주는 버스기사의 임금이 전
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과 비교해 임금이 
64만원 차이난다.

특광역시 버스요금은 부산 1550원, 대
구·대전·서울·울산·인천 1500원, 광주 
1250원 수준이다.

노조는 “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특·광역
시 가운데 가장 적다. 광주시가 정치적으

로 무료 환승과 17·18일 무료 운행을 하고 
있다”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.

반면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 
2.5%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.

전체 버스 운영 원가의 70%가 인건비
로 나가는 상황에서 임금 대폭 인상은 재
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.

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운송 원가 2467
억원 중 약 71%인 1765억 원이 운전·정
비·관리직 임금에 투입됐다.

실제 광주시내버스 적자액은 5년만에 
2배 늘었다. 지난 2019년 700억대 수준
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
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 원을 기

록했다.
광주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버스 

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.
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

사후 조정을 열었지만 노사 측이 접점을 
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.

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는 조
건을 두고 사측은 임금 2.5% 인상을, 조정 
위원들은 최소 3%대에서 협상을 시작하
자고 제시했다. 그러나 노조는 최소 임금 
5% 인상을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겠
다고 입장을 밝혔다.

이날 파업에 따른 광주 시내버스 운행
률은 79.2%를 기록하고 있다.

파업 참여율이 많아 운행 차질이 빚어
지는 순환 01번과 봉선37번 노선에는 전
세버스 총 6대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.

/박도일 기자 

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잔재물
이 인근 황룡강으로 유출됐지만 하천 
내 중금속 성분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
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다만 유출 당일 물의 오염 정도를 
나타내는 총유기탄소량이 평균 ‘보통’
수준에서 ‘약간나쁨’으로 일시적으로 
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.

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동에 위
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 
따른 잔재물이 인근 황룡강으로 흘러
든 지난 14일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.

광산구는 황룡강 배수문 하부와 장
록교에서 납 등 중금속과 TOC(총유기
탄소량)과 T-P(총인), 용존산소량과 
같은 19가지 항목을 분석했다.

검사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
장록교 인근 하천의 중금속 성분은 소
량 증가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
은 것으로 나타났다. 구리의 경우 평
균 1ℓ당 0.001㎎에서 유출 당일 0.008
㎎로 증가했지만 청정지역 기준인 1
㎎이하를 기록했다.

용해성 철의 경우 0.498㎎에서 유
출 당일 0.826㎎로 늘었지만 청정지역 
기준인 2㎎이하를 기록했다.

카드뮴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.
다만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유

기탄소량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.
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에 

따라 분석한 결과 총유기탄소량이 배
수문 하부와 장록교에서 리터 당 각 
5.7㎎, 5.5㎎인 ‘약간나쁨’ 수준을 기록
했다.

지난 한 달간 장록교 총유기탄소량 
평균이 4.1㎎인 ‘보통’ 수준을 기록한 
것과 비교해 화재 잔재물 유출된 당일 
오염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에 있는 탄소
의 총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은 
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
용된다. 등급은 7단계(매우좋음, 좋음, 
약간좋음, 보통, 약간나쁨, 나쁨, 매우
나쁨)로 나뉜다.

장록교 용존산소량도 평균인 리터 
당 6.2㎎보다 낮은 3.5㎎을 기록했다.

당일 총인 포함량도 장록교에서 리
터 당 0.303㎎으로 ‘나쁨’ 수준을 기록
했다. 장록교 평균 총인량은 0.106㎎
으로 보통 수준이다.

잔재물 유출 이후 물고기 떼 죽음 
사례는 나오지 않았다.   /이승원 기자

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… 노사 임금 인상폭 ‘팽팽’
 협상 재개 조건 노조 최소 5% vs 사측 2.5%
 노조”기사 임금·요금 낮아” 사측 “적자부담”
‘전국최고’ 인천 임금 523만원, 광주459만원
 광주시, 적자 1402억원…요금 인상안 검토도

금타 화재 잔재물 황룡강 유출
“중금속 성분 기준치 초과 안해”
‘구리·철’ 유출 당일엔 소량 증가… 청정 지역 기준 유지

물 오염도 총유기탄소량은 ‘보통→약간나쁨’ 일시 악화

광주를 대표하는 명산(名山) 무등산
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탐방에 대한 
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
으로 조사됐다. 방문객 중 20대가 차지
하는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
으로 나타났다.

17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
이 발표한 ‘2024 국립공원 여가·휴양 
실태조사’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은 
전반적인 탐방 만족도에서 전국 23개 
국립공원 중 가장 높은 4.02점을 받았
다.

앞서 2023년 조사에서 무등산은 
3.94점을 받아 제주도 한라산(3.99점)에 
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.

광주·전남 지역 또 다른 국립공원은 
지리산 3.96점, 월출산 3.89점, 다도해해
상(여수·고흥·완도·진도·신안 등) 3.81
점으로 집계됐다.

무등산은 시설 이용과 방문 이후 여
행비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국에서 가
장 높은 점수인 각각 3.82점, 3.89점을 
받았다. 탐방한 국립공원을 다른 사람
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
사에서도 무등산은 최고점인 4.38점을 
기록했다.

다만 전반적인 혼잡도에 대한 만족
도는 3.19점으로 국립공원 중 9번째 수

준이었다.
동반 유형을 보면 무등산은 친구·동

료·연인과 함께 찾는 비율이 35.2%로 
북한산(36%)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.

혼자 산을 찾는 비율도 북한산
(14.3%), 소백산(12.6%), 한라산(12.5%)
에 이어 12%로 전국 네 번째 수준이었
다. 가족과 함께 방문한 비율은 48.4%
로 22위였다.

대부분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
방문한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도심
과 가까운 무등산은 홀로 등산을 하거
나, 친구·동료·연인과 방문한 사례가 
많은 것으로 해석된다.

특히 무등산은 전국 국립공원 중 20
대 방문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
악됐다.

무등산의 방문객 연령대 비율은 20
대가 15.1%로 가장 높았다. 산악형 공
원인 한라산(11.5%)과 설악산(11%), 오
대산(10%) 등과 비교해서도 20대가 차
지하는 비중이 유독 많았다.

한편 국립공원 기본통계를 보면 지
난 한해 무등산 탐방객은 총 241만3722
명이었다. 지역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
376만3467명, 월출산 51만3298명, 다
도해해상 165만6687명 등이다.

/전광춘 기자

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에서 시민들이 인
왕봉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. 천왕봉, 지왕봉, 인
왕봉이 위치한 무등산 정상부는 1966년 군부
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됐다가 이날부터 상시
개방을 시작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뉴시스

전국 국립공원 중 탐방객 만족도 1위는? ‘광주 무등산’
전체 23곳 중 ‘전반적 만족도’ 4.02점… 시설·여행비용·추천 의향서 전국 최고점


